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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tention to use IoT, based on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GB).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GB) has been found to predict human behavioral intention better tha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468 adult consumers who answer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rough an online survey. Data was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level of related variables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desire, and using intention) showed higher than the median scores (3.00). Also,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desire as a mediator. Furthermore, desire has a direct effect on using intention. These results can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onsumer educ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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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적 생산 가능, 전기에너지에 기초한 대량생산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이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지능과 초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통해 사람-사물-공간이 고도로 연결되고 결합된 사회로의 변화이다. 사물인터넷은 ICT를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교류 및 상호소통 하는 지능적 환경이다(Jeong et al. 2013).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주위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작되는 서비스 기술인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세계의 사물과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유무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 사물인터넷은 통신, IT, 자동차, 에너지, 교통, 유통 및 물류, 헬스 케어, 가정, 제조, 농업, 미디어, 공공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과 더불어 개인 소비생활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Lee 2005; Stankovic 2014; Kumar et al. 2016).

      모든 사물이 지능화되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사용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전달되고 주변 사물이 스스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소비자의 삶은 편의성, 안전성, 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Kim et al. 2014). 네트워크 장비 전문 기업인 시스코(Cisco)는 연례 인터넷 보고서에서 2023년에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3.6개, 가구당 10개의 네트워크 연결기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1인당 개인 네트워크 연결기기 보유수가 2018년 6.7개에서 2023년 12.1개로 많아진다고 보고했다(Cisco 2020).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기술의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물인터넷은 주로 소비자 중심의 사물인터넷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현재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 스마트 카, 그리고 스마트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물인터넷 제품이 소비자의 일상에 침투하였으며(Lee et al. 2018), 또한 소비자에게 있어 사물인터넷 제품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Lee et al. 2015). 최근 시장 환경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급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들이 스마트홈 분야에 진출하고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 사물인터넷 소비에 대한 소비자 행동 측면의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 본다. 사물인터넷의 등장과 상용화는 사람-사물-공간이 고도로 연결되고 결합된 생활에 대해 소비자가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소비한다는 것은 기존의 소비생활의 장과는 또 다른 새로운 소비생활 장이 펼쳐짐을 의미하므로 어떤 소비자들은 사물인터넷을 소비하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만, 어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수많은 사물인터넷 제품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Chang et al. 2014; Gao & Bai 2014; Shin & Lee 2015; Al-Momani et al. 2016; Choi & Kim 2016; Park & Kwon 2017; Alhogail 2018; Lee & Sung 2018) 마케팅과 기업의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시장세분화와 제품 포지셔닝을 위한 구체적 제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가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소비자 측면에서도 사물인터넷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erugini & Bagozzi(2001)가 제안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GB)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기존 모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모형으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 우수함이 입증되었으며, 열망(desire)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더 정교하게 만든 이론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망은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가지고 미래에 실행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동기적 열망으로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비자 행동 예측모형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지각 정도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인식과 이용의도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기류 속에서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인 사물인터넷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생활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학문적ㆍ사회적 논의에 한 걸음 다가서도록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소비자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과 연결하는 기술로 지능화된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상황인식 기반의 지식과 결합하여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이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며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 등과 융합하여 개방과 공유를 지향하는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로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9; Hyun 2020).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주위 환경에서 수집된 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서비스 기술인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통해서 실세계의 사물과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유·무형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Choi et al. 2014).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사물인터넷을 사물과 사물,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상호소통하고 센서를 통해 외부세계의 데이터를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여 스스로 작동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로 정의하면서 사물인터넷 개념에 있어서 핵심은 ‘연결성’, ‘외부세계에 대한 자율적 인식과 작동’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Hwang & Ji 2020).

        초기 사물인터넷은 주로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스마트 홈 등 일반 소비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사물인터넷(Consumer Internet of Things: Consumer IoT)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최근 사물인터넷은 산업 분야로 산업 사물인터넷(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Industrial IoT)으로 발전하고 있다(Kim & Hwang 2018). 현재에도 소비자 중심의 사물인터넷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소비생활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자동차, 헬스 케어, 가정 영역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Lee 2015), 사물인터넷은 단말기와 기기 보급 중심에서 사물인터넷 서비스로서 그 영역이 확장되면서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트너社에 따르면 소비자 중심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가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63%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0년에는 새로운 무선 기술 규격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물 인터넷 기술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생활에서 급격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Gartner 2019). 웨어러블 기기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가정 내 가전기기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능형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스마트 홈 등이 소비생활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물인터넷의 사례이며(Fig. 1) 현대 더 다양한 소비생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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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main of IoT (Kim & Hwang 2018).
          
          

          

        

      

      
        2. 목표지향적 행동모형(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MGB)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개인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된 행동이론을 주로 적용해왔지만, Perugini & Bagozzi (2001)는 계획된 행동이론은 개인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인지적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고 행동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주는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은 기존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는 행위 자체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인지적 요소들이며, 감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기에 행위를 위한 명확한 동기적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Perugini & Bagozzi (2001)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제안하면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다룬 기존의 구성개념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포함한 예상정서(anticipated emotion)와 열망(desire)을 통해 인간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열망이라는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계획된 행동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든 이론이다. 우수한 예측력 때문에 다양한 인간행동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써 최근에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Song et al. 2012).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든 기존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새롭게 제시된 변수 중 하나인 열망 때문에 간접적으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재정의 되었다. 또한, 과거행동과 감정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열망 이외에 긍정적 예상정서(positive anticipated emotion), 부정적 예상정서(negative anticipated emotion), 과거 행동의 빈도(frequency of past behavior), 그리고 과거행동의 최신성(recency of past behavior)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제시되있다. 새롭게 제시된 개념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망이란 행동 주체가 사람, 사물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목표 대상에 대해 가지는 강렬한 감정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Perugini & Bagozzi 2004).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은 행동의도와 기존 계획행동이론의 변수들(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추가된 변수들(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과거 행동 빈도와 최신성)을 매개함으로써 목표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완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You 2014). 예상정서는 대상행동을 실행하기 전의 불확실한 상황에 개인이 대상행동에 대해 가지게 되는 사전적 감정들로 설명되는데(Carrus et al. 2008), 예상정서 개념의 도입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기존의 계획 행동이론이 설명할 수 없었던 인간행동 결정의 감정적 부분을 고려 수 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과거행동은 구체적으로 과거 행동의 빈도와 최신성으로 구분하였으며 과거 행동의 빈도는 열망, 의도와 행동의 예측변수로 기능하며, 과거 행동의 최신성은 행동을 예측하는 변수로 작용. 과거 행동 개념의 도입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그동안 계획 행동이론이 간과해왔던 목표 행동의 반복습관이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Lee & Yoon 2017).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은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심리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력은 크게 향상되므로(Perugini & Bagozzi 2004; Carruset al. 2008: Song et al. 2012; Lee & Yoon 2017)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Yoon 2014; Zhang et al. 2017).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예상정서는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키며, 대상 행동을 실행하기 전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게 되는 사전 감정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로 견지될 수 있으며, 예상정서의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열망은 마음의 동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행동을 수행하려는 가장 중심적인 결정요인이며, 열망과 행동의도 간 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간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모형에서 증명된 열망의 역할은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와 관련해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3. 선행연구 고찰
        사물인터넷에 대한 연구는 사물인터넷의 적용과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다양한 사물인터넷 제품이 소비자의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hang et al. 2014; Gao & Bai 2014; Shin & Lee 2015; Al-Momani et al. 2016; Choi & Kim 2016; Yang 2016; Park & Kwon 2017; Alhogail 2018; Lee & Sung 2018).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기술수용모형(TAM), 계획된 행동이론(TPB), 합리적 행위이론, 기술수용모형, 동기유발이론 등이 통합된 확장된 통합기술모형(UTAUT) 등의 행동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심리와 가치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hang et al.(2014)은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경험이 구매 의도에 중요한 매개 변인임을 밝히며 사물인터넷이 가진 특징과 소비자의 감정적 경험, 실용적 경험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사물인터넷 기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Lee et al.(2014) 연구에서는 효율성, 기능성, 혁신성, 오락성 등의 사물인터넷 특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Gao & Bai (2014)는 확장된 기술수용모형 이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을 결정하는 통합 요소 모형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인지된 유용성, 용이성, 사회적 영향, 즐거움, 인지된 행동조절 요인은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Choi & Kim(2016)은 기술수용모형 이론을 도입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이 사용된 제품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제품의 특성이 소비자의 내적/외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제품에 대한 사용태도, 행동의도를 검증하였으며 유용성, 즐거움, 자기 표현성이 사용에 대한 태도가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스마트홈 서비스에 관한 Kim(2016)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혜택과 프라이버시 위험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로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2016)은 거주 형태에 따라 어떤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마케팅 및 R&D 전략을 수립을 위해 계획 행동 이론을 확장하여 검증한 결과 서비스 유용성, 지각된 위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m et al.(2017)은 기술수용 모형과 가치수용모형을 중심으로 홈 IoT 이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된 가치가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혜택이 인지된 가치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 Kwon(2017)은 스마트 폰을 통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 계층별 차이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사물인터넷 사용자들은 매력성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가치성은 전체 계층에서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편리한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wang et al.(2017)은 기술수용모형을 통해 홈 IoT 이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혁신성, 제품의 혁신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과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비용은 이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e et al.(2018)은 사물인터넷이 구현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심리학적 특성과 요구를 탐색하기 위해 혁신성과 자기조절초점이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만족도, 구전 의도, 지속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Alhogail(2018)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뢰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신뢰 형성에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안정성과 관련된 요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채택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친다고 보았다. Kim(2018)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면세점은 고객만족과 Lock-I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의 면세점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면세점 가치가 접목되었을 때 고객만족 및 Lock In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Lee & Sung(2018)은 기술과 소비자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 결과 사회적 비교와 목표 프레임의 상호작용이 소비자의 목표지향 행동을 지속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사물인터넷 기술 자체의 발전이 소비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Zhang & Lee(2019)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경험 수준이 확인하였고, 오락성, 정보성, 인간 가치 상실, 적합성, 호환성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안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Cha et al.(2019)은 경제적인 가치와 반복적인 경험이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로 수용 의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Park et al.(2019)은 기대불일치모형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제품 지속사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관리성을 제외한 기대 가치 요인들이 기대 충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2인의 적은 인원수 가구에서는 관리성, 보상성, 확장성 등 사물인터넷 본연의 기능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저소득층은 사물인터넷 제품 사용 시 필요 없는 콘텐츠를 최소화하며 보상적 가치를 기대 만족에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보았다. Lee & Shin (2019)은 통합기술모형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채택 의도를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외부성이 소비자의 사용 이점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Hyun(2020)은 가치기반 수용모형(Value-based Adoption Model: VAM)을 토대로 지각된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행동 의도를 검증한 결과 속성신념-태도-행동의도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물인턴넷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Perugini & Bagozzi(2001)가 제안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구성개념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연구모형이 설정되었다.

        
          
          

          Fig. 2. 
				
          

          
            Research model.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기존연구들은 태도, 주관적 규범, 예상정서는 열망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Perugini & Bagozzi (2001)는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신념을 의미하며, 이러한 태도는 열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aylor(2007)는 주관적 규범과 긍정적ㆍ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열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행동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자신감이나 능력으로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중요 요인이다(Ajzen 1991). 이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하는데 자기효능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열망을 형성하기에 지각된 행동통제감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Carruset et al. 2008). Perugini & Bagozzi (2001)는 궁극적으로 열망은 목표지향적 행동에 대한 선행변수와 행동의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며,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Taylor(2007)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열망은 궁극적으로 잠재적 소비자의 행동의도와 실제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성개념 간 인과관계에 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물인터넷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물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사물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망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ble 1. 
				
          

          
            Measuring instrument
          
          

        

        
          
            
              	Variables
              	Statements
              	Reference
            

          
          
            	Attitude
            	The use of IoT devices is desirable.
            	Ajzen & Fishbein (1975), Ajzen (1991)
          

          
            	The use of IoT devices is useful.
          

          
            	The use of IoT devices is valuable.
          

          
            	The use of IoT devices is reasonable.
          

          
            	The use of IoT devices is sensible.
          

          
            	Subjective norm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accept using IoT devices.
            	Ajzen & Fishbein (1975), Ajzen (1991)
          

          
            	Perimeter people understand using IoT devices.
          

          
            	People who are important to me support using IoT devices.
          

          
            	Perimeter people agree using IoT devices.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I will be glad to use IoT devices.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I will be pleased to use IoT devices.
          

          
            	I will be happy to use IoT devices.
          

          
            	I will be proud to use IoT devices.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I will be inconvenienced if I can’t use IoT devices.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I will be disappointed if I can’t use IoT devices.
          

          
            	I will be worried if I can’t use IoT devices.
          

          
            	I will be nervous if I can’t use IoT device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Whether I use IoT devices is entirely up to me.
            	Ajzen & Fishbein (1975), Ajzen (1991)
          

          
            	I can use IoT devices whenever I want.
          

          
            	The use of Consumer IoT devices is easy.
          

          
            	I have enough opportunity to use IoT devices.
          

          
            	I have enough money to use IoT devices.
          

          
            	I have enough time to use IoT devices.
          

          
            	Desire
            	I hope to use IoT devices.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I would like to use IoT devices.
          

          
            	I aspiring to use IoT devices.
          

          
            	I have a strong desire to use IoT devices.
          

          
            	Using intention
            	I fully intended to use IoT devices.
            	Perugini & Bagozzi (2001), Taylor (2007)
          

          
            	I am considering to use IoT devices in mind.
          

          
            	I will make an effort to use IoT devices gladly.
          

          
            	I will spend money/time to use IoT devices.
          

        

        

      

      
        2.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토대로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소비행동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Tabel 1과 같다. 고찰된 구성 개념을 토대로 2019년 3월 21일 사물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대학생 소비자 5명을 대상으로 FㆍGㆍ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측정 도구 구성에 반영하였다. 구성된 축종 도구의 문항은 소비자행동 연구자, 소비자학 교수, 소비자교육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2019년 4월 12일부터 4월 28일까지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측정 도구를 완성하였다.

        사물인터넷 소비행동과 관련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관련 변인은 태도 5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긍정적 예상정서 4문항, 부정적 예상정서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6문항, 열망 4문항과 이용의도 4문항으로 수렴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수준이 높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변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성을 보였다(Table 3). 태도는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일관적인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며, 주관적 규범은 사물인터넷 이용행동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소비자의 지각으로 사물인터넷 이용행동에 대한 남들 의견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생각이다. 긍정적 예상정서와 부정적 예상정서는 사물인터넷 이용행동으로 소비자가 예상하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사물인터넷 이용행동을 실행하기가 쉽고, 자기 의지의 통제 속에 있다고 믿는 수준이며, 이용의도는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성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기관(http://www.embrain.com)을 통해 본 조사를 하였다.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유의 할당으로 연구대상을 표집으로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480명이 응답하였고 부실응답을 제외하고 총 468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468)

          
          

        

        
          
            
              	Variables
              	Group
              	N
              	%
            

          
          
            	Gender
            	Male
            	234
            	50.0
          

          
            	Female
            	234
            	50.0
          

          
            	Age
            	20-29
            	115
            	24.6
          

          
            	30-39
            	116
            	24.8
          

          
            	40-49
            	118
            	25.2
          

          
            	50-59
            	119
            	25.4
          

          
            	Education
            	≤High school
            	68
            	14.5
          

          
            	College graduation
            	73
            	15.6
          

          
            	University college graduation
            	272
            	58.1
          

          
            	Graduated school≤
            	55
            	11.8
          

          
            	Occupation
            	Specialized job/office worker
            	209
            	47.5
          

          
            	Management/sales, service/technical worker
            	107
            	23.9
          

          
            	Housewife/student/others
            	126
            	28.6
          

          
            	Income/month (unit:₩10,000)
(M=385.72)
            	200↓
            	69
            	15.7
          

          
            	300↓
            	118
            	26.8
          

          
            	400↓
            	93
            	21.1
          

          
            	500↓
            	101
            	23.0
          

          
            	500↑
            	59
            	13.4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과 AMOS Versio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축종 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측정 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측정 변인의 일반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과 관련 변인들 간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와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수준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관련 변인(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는 평균값이 3.45로 나타나 중간값(3.0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평균 3.82(± 0.81)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주관적 규범(3.78 ± 0.68), 지각된 행동통제(3.78 ± 0.68), 긍정적 예상정서(3.59 ± 0.73), 열망(3.48 ± 0.84), 모두가 중간값(3.00)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예상정서(2.81 ± 0.91) 또한 중간 값(3.00)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소비자들은 사물인터넷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Table 3. 
				
          

          
            General tendencies of the variables
          
          

        

        
          
            
              	Variables
              	M(SD)
            

          
          
            	Using intention
            	3.45(0.81)
          

          
            	Attitude
            	3.82(0.67)
          

          
            	Subjective norm
            	3.78(0.68)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3.59(0.73)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2.81(0.9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71(0.62)
          

          
            	Desire
            	3.48(0.84)
          

        

        

      

      
        2.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전체 모형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0에서 0.93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C.R(construct reliability) 값 또한 0.82에서 0.94로 나타나 0.7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Statements
              	Std. Loading
              	C.R.
              	AVE
              	Cronbach’s α
            

          
          
            	Attitude
            	Attitude 1
            	0.80
            	0.91
            	0.73
            	0.90
          

          
            	Attitude 2
            	0.85
          

          
            	Attitude 3
            	0.88
          

          
            	Attitude 4
            	0.85
          

          
            	Attitude 5
            	0.81
          

          
            	Subjective norm
            	Subjective norm 1
            	0.90
            	0.94
            	0.80
            	0.92
          

          
            	Subjective norm 2
            	0.85
          

          
            	Subjective norm 3
            	0.93
          

          
            	Subjective norm 4
            	0.89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1
            	0.85
            	0.87
            	0.78
            	0.85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2
            	0.89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3
            	0.82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4
            	0.87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1
            	0.85
            	0.91
            	0.80
            	0.87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2
            	0.91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3
            	0.90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4
            	0.7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1
            	0.71
            	0.82
            	0.75
            	0.8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2
            	0.8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
            	0.8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4
            	0.79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5
            	0.8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6
            	0.86
          

          
            	Desire
            	Desire 1
            	0.91
            	0.92
            	0.80
            	0.93
          

          
            	Desire 2
            	0.89
          

          
            	Desire 3
            	0.85
          

          
            	Desire 4
            	0.83
          

          
            	Using intention
            	Behavioral intention 1
            	0.85
            	0.93
            	0.82
            	0.91
          

          
            	Behavioral intention 2
            	0.91
          

          
            	Behavioral intention 3
            	0.83
          

          
            	Behavioral intention 4
            	0.86
          

        

        
          
            χ2=1418.426** df=548, **p<0.01, χ2/df=2.588, GFI=0.872, AGFI=0.844, NFI=0.875, IFI=0.920, TLI=0.907, CFI=0.919, RMSEA=0.051, RMR=0.047
          

        

        

        
          Table 5. 
				
          

          
            Construct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Desire
              	Using intention
            

          
          
            	Attitude
            	0.73***
            	
            	
            	
            	
            	
            	
          

          
            	Subjective norm
            	0.65
            	0.80***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0.57
            	0.52
            	0.78***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0.42
            	0.27
            	0.54
            	0.70***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46
            	0.40
            	0.46
            	0.39
            	0.75***
            	
            	
          

          
            	Desire
            	0.66
            	0.52
            	0.71
            	0.39
            	0.57
            	0.80***
            	
          

          
            	Using intention
            	0.46
            	0.41
            	0.60
            	0.34
            	0.44
            	0.56
            	0.82***
          

        

        
          
            ***p<0.001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요인 간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 회전 방식(varimax)을, 수렴된 문항을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 요인의 표준화 요인 적재 값이 0.5이 상으로 나타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확보 되었으며,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 역시 0.5 이상(Byrne 2009; Hair et al. 2009)의 조건을 부합하여 모든 요인의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태도 5문항, 주관적 규범 4문항, 지각된 행동통제 6문항, 긍정적 예상정서 4문항, 부정적 예상정서 4문항, 열망 4문항, 이용의도 4문항으로 구성 개념이 수렴되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각각의 측정개념이 서로 다른 측정치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으로 Fornell & Larcker(1981)에 의해 제시된 측정오차의 분산을 바탕으로 속성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추출된 AVE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Ping(2004)은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R²)보다 크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보다 내적으로 더 높은 상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각 변수의 AVE의 제곱근 값을 계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Table 4와 같으며, 모든 구성개념의 AVE 값의 제곱근 값이 다른 구성개념의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나 연구에서의 판별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인 Table 5에 나타난 적합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χ2=1418.426**, df=548, p**<0.01, χ2/df=2.588(1≤χ2/df≤3), GFI=0.872(≥0.9), AGFI=0.844(≥0.9), IFI=0.920(≥0.9), TLI=0.907(≥0.9), CFI=0.919(≥0.9), RMSEA=0.051(≤0.8)을 보였다. NFI=0.875로 연구모형은 87.5%로 양호하며, RMR은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므로 RMR=0.047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Hair et al.(2009)이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권장 측정 모형의 적합 지수를 웃돌기 때문에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 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관찰된 χ2가 모형에 잘 맞는다는 가정에서 확률치(p-value)로 나타내는데 그 확률치가 상당히 작으면(보통 0.05이하) 모형은 현실적 부합이 안 된다고 결정할 수 있으나 χ2 검정의 p 값이 0.05 이하라고 해서 모형 전체의 적합도가 낮아진다고 확정적인 결론을 짓기보다는 여러 지수를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Hair et al. 2009; Moon 2009; Kim 2010).

      

      
        3. 구조 모형 분석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관련 변인들(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 모형 분석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418.426** df=548, **p<0.01, χ2/df=2.588, GFI=0.872, AGFI=0.844, NFI=0.875, IFI=0.920, TLI=0.907, CFI=0.919, RMSEA=0.051, RMR=0.047로 나타났다고 제시된 적합도 지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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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research model.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각각의 가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정적 예상정서와 열망과의 관계, 지각된 행동통제와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H1, H2, H3, H5, H7은 채택되었으며, H4와 H6은 기각되었다.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β=0.48), 주관적 규범(β=0.24), 지각된 행동통제(β=0.29), 긍정적 예상정서(β=0.21) 순으로 열망에 정(+)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열망(β=0.81) 또한 이용의도에 정(+)의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개 경로(태도 → 열망, 주관적 규범 → 열망, 긍정적 예상정서 → 열망, 지각된 행동통제 → 열망)와 1개 경로(열망 → 이용의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사물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잠재적 소비자의 이용의도 형성에 가장 큰 추진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열망은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가지며,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고,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인 지지할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에 어떠한 변수들(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관련 변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열망)의 일반적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모두 변인이 중간값(3.00)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사물인터넷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구조 모형 분석 결과, 부정적 예상정서와 열망과의 관계와 지각된 행동통제와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정(+)으로, 열망 또한 이용의도에 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독립변수 요인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 부정적 예상정서, 지각된 행동통제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매개변수인 열망과 종속변수인 이용의도 요인은 각각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에 영향 변인을 구조적 분석을 통해 인지적 요소와 함께 감정적 측면에 접근하여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행위를 위한 명확한 동기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열망과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의 인과관계는 β=0.81로 매우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망은 어떤 목표 대상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적 요소가 포함된 강렬한 감정 상황으로 미래 행위를 유발하는 추동력을 가지며, 그 행위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이다(Perugini & Bagozzi 2001; 2004). 그리고 Perugini & Bagozzi(2001)가 제시한 바와 같이 열망은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및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와 행동의도 사이에서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열망은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선행변수와 행동 의도 사이에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 변수로 목표행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완성하는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Song et al. 2012).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의도보다 열망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Armitage & Conner 2001), 열망이 행동 의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강조했는데(Song et al. 2012; Lee et al. 2012)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망은 이용의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셋째,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도(β=0.48), 지각된 행동통제(β=0.29), 주관적 규범(β=0.24), 긍정적 예상정서(β=0.2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가 열망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erugini & Bagozzi(2001)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 따르면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정서가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태도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긍정적 평가로 작용하여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이라기 보다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기기와 서비스가 소비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소비자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수용과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물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수용과 활용에 대한 두려움 감소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를 통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보다 정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을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을 실행하기가 쉽고, 자기 의지의 통제 속에 있다고 믿는 수준으로 행동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울지에 대한 개인 신념으로(Ajzen 2002)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수준에 따라 행동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Han 2014). 소비자가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망이 증가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술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능력도 요구되며 구매 비용 또한 발생하기 때문에 활용 능력과 비용 및 기회가 충분하다면 당연히 사물인터넷에 대한 열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용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을 통해 행동 의도나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Perugini & Bagozzi 2001; Leone et al. 2004; Taylor 2007),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물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예상정서와 열망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물인터넷 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정적 편익이 부정적 감정에 기인하기보다, 긍정적 감정에 기반을 둔 것으로 지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긍정적 예상정서는 열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물인터넷 이용한다는 것은 긍정적 감정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열망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목표 행동 실행에 있어 성공을 기대할 때 긍정적 감정을, 실패를 기대할 때 부정적 감정을 사전적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긍정적 감정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은 목표행동 실행에서 생겨나는 긍정적 감정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토대로 소비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열망이라는 행동 의도의 실천 강도를 포함하여 계획된 행동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소비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의 차이를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신념이나 관심에 기반을 한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지각된 편익이나 위험과 같은 가치는 태도나 주관적 규범, 소비자 감정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예측 모형을 통해 소비자의 사물인터넷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하고 있음으로 이들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공통적 영향 변인을 포함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의 적용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의 문제는 늘 존재해 왔지만, 사물인터넷의 상용화 및 확산, 한계비용 제로 사회, 제조 혁신과 지능정보사회로 소비와 생산의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는 더욱더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와 생산의 융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 현상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대응 방향 및 실행에 대한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나아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선택하며 소비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람직한 소비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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